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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봉공(璘奉供)이라는 사람이 혜충(南陽慧忠)국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허상(虛相)이 아닌 실상(實相)입니까?』 

국사가 대답했다.

『허상을 가져오라.』

『허상은 얻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실상은 뭣하러 찾는가?』 

형상과 시 지각……형태를 지각하는 시각체계 혹은 논리체계의 맹점을 모색하는 수업

다시 말하면 실상과 허상을 다시 정의 내리는 시간이라 받아 들였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그 정확함을 느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기인하는지를 찾아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한계일 수도 있고 관습에 세뇌당한 결과물 이거나.혹은 문화적 경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 또는 이것 아니면 저것…양면을 모두 바라보지 못하는 흑백논리에 길들여진 우리의 우매함 일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원의 중심을 표시하기 위해 연필로 점을 찍었다. 그러나 연필심의 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너비를 지닌 2차원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필을 더 가늘게 깎아 다시 그 2차원 면의 중심에 새로운 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점은 확대하면 2차원 면이 되므로, 연필심을 더욱더 얇게 깎아 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결국 아무리 연필심을 가늘게 깎는 과정을 반복해도 우리는 중심에 점을 찍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다만 중심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알 수 있을 뿐이며 중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은 점은 아무리 작아도 2차원의 면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점을 찍을 수가 없다. 결국 원 안에 중심점을 찍기 위해서는 '확률적인 점'을 인정하고 찍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실상' 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불가피한 확률성'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실상을 아무리 규정하고 점 찍어도 그 실상은 우리 인식의 틀이라는 2차원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상'이란 앞서 말한 원의 중심처럼 분명히 있으나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다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거나 체험할 수는 있다. 

'실상과 허상의 차이'란 무엇일까? 

저울의 균형 상태는 양쪽의 무게가 달라짐에 따라 항상 바뀔 수 있다. 왼쪽이 기울인 상태에서는 그 외의 상황은 '허상' 이 된다. 그러나 오른쪽이 기울인 상황에서는 그 외의 상황이 '허상' 이 된다. 즉, 실상과 허상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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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하는 빛의 미세한 에너지에도 영향을 받아 위치와 속도가 변화되는 불확실한 이중성의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그 자체, 변화의 흐름 그 자체로서 '실상' 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유일한 '절대적 실상'은 저울의 변화 상태와 같이 매 순간순간 변화 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의 흐름과 질서 '그 자체라 할 수 있겠다. 

참고 : 인지심리학<학지사> 미학오딧세이<새길>

여인이 실상 일수도 혹은 노파가 실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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